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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인천e음 개선방안 마련위한 시민 토론회 성료
	개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e음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대표 박희제)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인,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고,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등 인천e음 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이자 사회자로 나선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 장우식  이사의 주재 하에, 박희제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과 유권홍 인천광역시 시정혁신관의 인사말, 양준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시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부위원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남창섭 인천일보 부국장, 홍창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황효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준비단 간사가 참여했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